
야생화만개한신라CC…‘꽃라운드’티오프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은 골퍼들이 가장 기다려온 계절이다. 추운 겨
울동안 제대로 라운드를 경험하지 못한 골퍼들은
봄이 되면 초록의 필드로 나와 ‘굿샷’을 날릴 생각
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더불어 봄의 향기를 한
가득 느낄 수 있는 골프장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신라컨트리클럽은 클럽하
우스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
다. 27홀의 코스를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는 뛰

어난 조망이 압권이고, 반대로 코스에서 바라보는
클럽하우스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양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우아함과 조형미에 매료된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사계절 다른 느
낌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신라컨트리클럽의
자랑이다. 그 중에서도 봄은 단연 으뜸이다. 진한
봄의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매력들도 가득하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벚꽃은 4월 중순이면 만개해
초록의 필드를 분홍빛의 물감으로 색칠을 해놓은
듯 더 화려해진다. 벚꽃이 떨어진 페어웨이를 거닐
며 즐기는 라운드는 색다른 느낌을 주며, 평온하고
안락함은 말 그대로 ‘힐링 라운드’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코스 안으로 들어가면 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골프장에는 수천 그루의 벚꽃 나무가
코스를 둘러싸고 있다. 따로 벚꽃 놀이를 가지 않더
라도 그 느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만큼 웅장하
고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코스 곳곳에는 짙고 옅은
여러 가지 빛깔의 야생화가 뒤섞여 있어 봄의 기운
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각 홀은 젊음의 활력이 넘치고 중후한 코스의 레
이아웃이 라운드의 묘미를 한층 더해준다. 홀 안으
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 좋은 소리와 함께 매력적이
고 특색을 지닌 홀이 어우러져 언제나 상쾌하고 기
분 좋은 라운드를 선물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던 신라컨트리클럽은 2015년 대
중제로 전환했다.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명
품 대중제 골프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작년
내장객은 123%, 매출은 134% 증가했으며, 차별화
된 마케팅으로 골퍼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스포
츠동아와 동아일보, XGOLF가 공동으로 주관한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골퍼들의 선택도 다양했다. XGOLF의 골프장 이
용후기에 글을 남긴 아이디 dms***은 “골프장의
조경과 풍광이 훌륭하고 적당한 코스 난이도는 명
문 골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코스를 설명해주고 공략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캐디 역시 ‘베스트’였다. 즐거운 라운
드를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골프장을 나섰다”고
평가했다. 골프장을 다녀온 골퍼들의 평점 역시 높
았다. 식음서비스(8.6점)를 제외하고 코스관리
(9.1점), 그린피만족도(9.3점), 캐디서비스(9.1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신라컨트리클럽은 3월 한 달 동안 착한그린피 제
도를 운영해 골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주중
에는 시간대별로 최저 6만원부터 18홀 라운드를 즐
길 수 있고, 주말에는 최저 13만원부터 라운드할 수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코스따라활짝핀벚꽃…라운드즐거움 ‘업’
회원제에서대중제로전환…그린피는 ‘다운’

봄 향기 가득한 골프장

봄이 되면 벚꽃 등 야생화가 코스를 화려하게 수놓는 신라컨트리클럽은 라운드의 즐거움과 함께 힐링이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사진제공 ｜ 신라컨트리클럽

비거리와 탄도, 구질까지 맞춰 사용
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나왔다. 코브라
골프의 킹(KING) F6+와 F6 패밀리는
혁신적인 연구와 프리미엄 소재 그리
고 기술력의 강화를 통해 한층 업그레
이드 된 성능으로 재무장했다.

킹 F6+ 드라이버는 최적의 비거리
와 탄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이전 드라이버에서는 무거운 티타늄의
웨이팅 시스템이 적용됐던 것과 달리
가벼운 카본트랙 웨이팅 시스템을 사
용했다.

이는 탄소섬유에 넣은 낮은 무게중
심 포지션으로, 전후 5개의 슬라이딩
웨이팅이 탄도(공의 높낮이)는 물론 거
리까지 조절할 수 있는 성능으로 진화
됐다. 미스샷에 대비한 성능도 한층 보
강됐다. 호젤 안쪽과 페이스 뒤쪽의 무
게를 줄임으로써 단조 페이스에 더 넓
은 스위트 스팟 영역을 구현했다. ‘E9
Zone Face’는 헤드 페이스의 둘레를
더 얇게 만들어 임팩트 순간 볼 스피드
를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킹 F6 드라이버는 10g의 무게추를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무게중심 시
스템이 장착됐다. 이를 통해 최적의 거
리와 관용성을 발휘하고, 더 빠른 볼
스피드와 적은 스핀을 유발시켜 볼이
최적의 탄도로 비행할 수 있게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헤드 뒤쪽에 위치한 C
G포지션은 관용성과 볼 비행에 영향을
주고, 앞쪽에 위치한 CG포지션은 더
많은 런(착지 후 굴러가는 거리)을 발
생시켜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킹 F6+ 드라이버는 블랙, 블루,
화이트, 그린, 오렌지 등의 5가지 컬러
에 9°, 9.5°, 10.5°, 11.5°, 12°의 5개
로프트와 9.5°D, 10.5°D, 11.5°D의
3가지로 세팅(셀프 피팅)이 가능하다.

주영로 기자

구질·비거리조절하는 ‘코브라 KING F6’ 드라이버

탄도와 구질은 물론 비거리까지 조절할 수 있
는 코브라골프의 킹 F6+ 드라이버.

사진제공 ｜ 코브라골프

2015년 골프볼 시장에서는 고정관
념을 깨는 혁신이 화제가 됐다. 캘러웨
이골프는 ‘부드러운 골프볼은 멀리 가
지 못한다’는 상식을 깨며 골프볼 시장
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고정관념을
파괴한 캘러웨이골프의 크롬소프트 골
프볼이 2016년 한층 업그레이드 돼 제
2의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크롬소프트의 비밀은 코어(Core)에
숨어 있는 ‘소프트 패스트 코어’ 기술
이다. 새 제품에는 소프트한 타구감은
물론 빠른 복원력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여 뛰어난 비거리를 제공하는 이 코
어에 외부 코어가 하나 더 추가돼 2개
가 됐다.

‘듀얼 소프트 패스트 코어’는 드라이
버 샷에서는 낮은 스핀과 빠른 볼 스피
드로 비거리를 증가시켜준다. 또
100야드 내외의 샷에서는 더욱 많은
스핀을 만들어 정확한 컨트롤을 가능
하게 만들어 준다. 마치 하이브리드 차
량이 2개의 엔진으로 출력은 물론 연
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처럼
듀얼 소프트 패스트 코어는 부드러운
타구감과 뛰어난 비거리는 물론 정확

한 컨트롤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특히 2015년 크롬소프트에서 검증

된 우레탄 소재의 소프트 듀라스핀(D
URASPIN) 커버를 사용, 그린 주변에
서 투어 수준의 월등한 컨트롤 능력을
발휘한다. PGA투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필 미켈슨과 마크 레시먼, 대니
리 등이 뉴 크롬소프트를 사용 중이다.

주영로 기자

부드럽게더멀리 ‘캘러웨이뉴크롬소프트’ 골프공

소프트한 골프볼은 멀리가지 않는다는 고정관
념을 깬 캘러웨이골프가 2016년형 업그레이
드 버전의 뉴 크롬 소프트 골프볼로 두 번째 돌
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캘러웨이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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